
무한 조끼 사랑

언제부터인지 나는 조끼만 보면 지갑을 쉽게 연다. 

젊었을 때의 나는 통통함을 가리기 위해서 특히 상체 비만을 커버하기 위해

서 펑퍼짐한 조끼를 입었었다. 

남자용인지 여자용인지 알 수 없는 공통 성별의 상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나의 통통함을 넘어서 딴딴하기까지 했던 그 때의 살들을 가리기 위함이었

다. 

그리고 그 때부터도 나는 몸에 딱 붙는 옷은 철저히 외면했고 

다른 사람들의 몸에 꼭 맞는 옷에도 시선을 두기 어려워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 습관의 끝은 수영복을 입기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래서 수영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옷에 대한 습관은 평생을 가는 듯 새로운 패선에 도전이란 쉽지 않았다.

젊어서부터도 

꽃무늬 옷만 입으면 중년의 아주머니가 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고

기하학적인 패턴 옷을 입으면 동남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무채색과 넉넉한 품을 가진 상의와

일자형 바지로 나의 패션은 굳어져 갔다.

검정색, 회색의 비슷비슷한 색채와 

새로 샀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의 유사한 디자인 중에서도 

유일하게 나만의 멋을 부린다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조끼이다.

조금은 보라나 연두와 같은 과감한 색깔을 선택하기도 하고 

니트부터 잔 구멍들로 이어진 그물형까지 스타일과 재질도 다양하다.

후드가 달린 큰 조끼를 입으면 마음까지 편안하다. 

이제는 겁나던 뱃살도 별로 없는데 말이다. 

출근룩에도 조끼, 운동복에도 조끼, 심지어 실내복 위에도 조끼를 하나 더 

입으면 그리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오늘도 조끼 사랑을 실천하다가 문득 드라마에서 나오는 시골 할머니 역할

들이 자주 조끼를 입었던 것이 떠올랐다. 

가끔은 조끼를 사다가 할머니룩과 너무 유사해서 주저했던 경험도 생각났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보온상의 이유로 혹은 편리함을 이유로 조끼를 입고 집

을 나선다. 

새로운 패션에 대한 시도보다는 익숙하고 편한 것이 좋을 나이이다.


